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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Correa, 2010; Hargittai & Walejko, 2008; Lee, 2012).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소비자들이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었고, 디지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도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의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Chen & 

Chan, 2014; Lee, Kim, & Hong, 2015; Lee & Youk, 2014; Olson et al., 2011). 시니어들의 이

러한 특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의 디지털 빈부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M. R. Kim, 2012; Su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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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factors that determine the usage of digital information by senior consumers in the mobile 

environment. Senior consumers are alienated from digital information in South Korea; therefore, there have been 

increasing attempts to resolve this digital divide and reduce the digital information usage gap between young adults 

and senior consumers. The study used panel data from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 there were 

1,463 participants, aged 50-79 years. SPSS 19.0 was used to conduct the statistical analyses for frequency, factor 

analysis, Cronbach’ a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egative attitude toward information society negatively influenced the mobile digital information 

usage in diversity context. Second, average monthly income, degree of digital device usage motivation, positive 

attitude toward digital device usage, digital literacy of PC & Mobile, and family support positively influenced the 

mobile digital information usage in diversity context. Third, negative attitudes toward information society negatively 

influenced the mobile digital information usage in quality context. Forth, average monthly income, degree of digital 

device usage motivation, positive attitude toward digital device usage, digital literacy of PC & mobile, and family 

support positively influenced the mobile digital information usage in quality context. The study results can help 

further understand mobile usage behaviors among senior citizens and the implications on their quality of life in the 

digital inform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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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이진명

현재 한국은 시니어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

수의 시니어들이 초지능·초연결 사회로 변해가는 환경에서 성

공적인 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디지털정보 활

용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Chen & Chan, 2014; Lee, Kim, & Hong, 

2015; Lee & Youk, 2014; Olson et al., 2011). 시니어들의 

디지털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니어들의 디지털정보 활용 행태나 현황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니어들의 디지털정보 활용 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이 매우 제한적이며(Chen & Chan, 2014; Lee, 

Kim, & Hong, 2015; Lee & Youk, 2014), 디지털 격차를 살

펴본 연구들은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만 초점을 두

고 있다(Hargittai & Hinnant, 2008; Hargittai & Walejko, 

2008; Kwon, Kim, & Kim, 2015; Lee & Youk, 2014). 또

한, ‘접근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격차의 관점에서 시니

어들의 디지털정보 활용 행태를 살펴보고 있어 디지털정보의 질

적 활용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에 대

한 함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Hargittai & Walejko, 2008; 

Kwon, Kim, & Kim, 2015; Lee & Youk, 2014). 이에 본 연

구는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양산해내고 있는 모바일 환경을 중

심으로 시니어들의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을 다양성과 심화 활용

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Kotler & Armstrong (2013)이 제

시한 소비자 행동 모델의 선행 요인에 기반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본 연구는 모바일 디지털 격차를 디지털정보의 다양성과 

심화 활용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

과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시니어들의 디지털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만 초점

을 두지 않고,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디지털정보 활

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

를 갖는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

차와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디지털 소외 계층인 시니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시니어들의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 행동을 이해하

고, 디지털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정보 활용

1) 2차적 디지털 격차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디

지털 서비스들도 다각화 되면서 질적 활용의 측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2차적 디지털 격차(second digital divide)에 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orrea, 2010). 초기의 디지털 격

차(digital divide)는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가

진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의미하

는 용어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비용이 감

소하고,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정보의 이용 빈도나 다양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

었다(Correa, 2010; Hargittai & Hinnant, 2008; Hargittai & 

Walejko, 2008).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간과 빈도는 인

구통계학적 변인과 함께 디지털 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 개인의 디지털 역량이 

부족할 경우 디지털 서비스 활용의 어려움을 겪어 정보 기기나 서

비스 이용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면서 정보기

술 활용의 다양성이나 질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Correa, 2010; Davis, 1989; Kwon, Kim, & Kim, 2015; Lee 

& Wu, 2012; Livingstone & Helsper, 2007; Papacharissi & 

Rubin, 2000).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욕구, 태도, 능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 디지털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들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영향 요인들이 제

시되고 있다(Correa, 2010; Hargittai & Walejko, 2008; Kim, 

Lee, &　Kang, 2014; Kwon, Kim, & Kim, 2015; Lee, 2012). 

Attewell (2001), Molnár (2003), Correa (2010)는 정보기

술이 발달할수록 더 다양한 차원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것이

며,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Attewell (2001), 

Molnár (2003), Correa (2010)가 제시한 다차원적인 디지털 격차

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ttewell (2001)은 정보기기나 

서비스의 접근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1차적 디지털 격차

(first digital divide)로 정의하였으며, 정보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

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적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2차적 디지털 

격차(second digital divide)라고 정의하였다. Molnár (2003)은 

정보통신기술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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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primary digital divide)로 정의하였으며, 정보통신

기술 이용의 질(quality)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2차적 디

지털 격차(second digital divide)로 정의하였다. Correa (2010)

는 디지털 격차를 1, 2세대로 분리하였는데, 정보 기기의 접근과 

양적 활용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1세대 격차로 분류하였으

며, 디지털 정보의 질적 활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2세대 격차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

는 Molnár (2003)과 Correa (2010)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정보의 다양한 활용과 질적인 활용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2차적 디지털 격차로 정의하고자 하며, 모바일 환경에 초점을 두

고 디지털 정보의 활용의 관점에서 2차적 디지털 격차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시니어의 디지털정보 활용

디지털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은 개인이 정보기술에 대한 통

제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정보를 가치 있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향상될 수 있다(Chen & Chan, 2014; Lee, Kim, & 

Hong, 2015; Lee & Youk, 2014). 하지만, 우리니라 시니어들

은 정보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정보

기술에 대한 통제권과 선택권 수준이 낮은 편이며, 정보 활용 능

력도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이 낮은 

개인일수록 정보 사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형태

의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Lee, Kim, 

& Hong, 2015; Lee & Youk, 2014). 그러므로 시니어들이 정보

사회에서 의미 있는 노년기를 보내고,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니어들의 디지털정보 활용 능력을 파악하

고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Eshet-

Alkalai, 2004; Jun, 2015; Kim, Kim, & Lee, 2014; Myeong 

& Lee, 2010). 

시니어들의 디지털정보 활용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시

니어들은 디지털정보 활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의지와 다르게 실생활에서는 수동적

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Myeong & Lee, 

2010). 시니어들의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는 디지털정보를 습득하

고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얻게 되는 효용이 적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젊은 세대보다 학습 속도가 느려 더 많은 노력

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Kim, Kim, & Lee, 2014).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이 시니어들의 삶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초래하며, 어느 정도의 효용을 제공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

았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활용 

수준이 높은 시니어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Jun, 2015; Kim, Kim, & Lee, 2014), 정보 기술의 활용

은 퇴직에 따른 역할상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성공적인 노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3). 또한, 시니어들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

감, 학력 수준, 콘텐츠 생산 능력, 인터넷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그리고 디지털기기 및 정보 활용 행동이 높은 개

인일수록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술 활용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질수록, 기

술사용의 효과성을 낮게 인지할수록 디지털 기기 및 정보 활용 능

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2; Kim, Kim, & Kim, 

2009; Lee, & Youk, 2014;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0). 시니어들의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을 이해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혁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

용될 수 있다(Chen & Chan, 2014; Lee, Kim, & Hong, 2015; 

Lee & Youk, 2014). 이에 본 연구는 시니어들의 모바일 디지털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디지털정보 활용

을 다양성과 심화 활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모바일 디지

털정보 활용의 다양성은 서비스 이용의 관점에서 얼마나 많고 다

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모바일 

디지털정보 심화 활용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정보를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디지털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시니어들의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Kotler & Armstrong (2013)이 제시

한 소비자 행동 모델의 선행 요인들 중에서 개인적, 심리적, 그리

고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디지털 격차 관련 연구들에서 영향력이 검증된 교육 수준, 연령, 

소득, 성별 변수를 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Kim, Lee, & Seo, 

2014; Noh, Kim, & Kim, 2009). 심리적 요인으로는 디지털정

보 이용과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태도와 역량 변

수를 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Kwon & Hyun, 2014; Kim, 

Cho, & Suh, 2017). 사회적 요인으로는 시니어들의 디지털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Oh, 2018) 가족 요인에 초

점을 두고 가족 지지 변수를 디지털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

행 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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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연령, 소득 수준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디

지털 격차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Lievrouw & Farb, 2003; Kwon, Kim, & Kim, 2015). 본 연

구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서도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서 디지털 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된 연령, 소득, 교육 수

준, 성별을 중심으로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연령의 관점에서 디지털 격차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시니어 집단의 디지털 격차를 발생시

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령화의 가속화를 손꼽는 학자들이 증

가하고 있다(Kim, Kim, & Lee, 2014). 이러한 이유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연령이 디지털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디지털 격차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Slone, 2003). 디지털 격차나 기술 수용을 살펴

본 선행연구들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거

부감과 저항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쉽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elwyn 

et al., 2003; Kim, Kim, & Lee, 2014). 둘째, 소득은 연령

과 함께 디지털 격차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수의 연구

들에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Riggins & Dewan, 2005; Kim, 

Lee, & Seo, 2014; Noh, Kim, & Kim, 2009). 시니어를 대

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살펴본 연구 결과에 의

하면 소득 수준이 상·중·하 중에서 ‘중’에 해당하는 집단이 

‘상’이나 ‘하’집단에 속하는 시니어들 보다 정보 기기를 사용하

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디지

털 정보 이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Lee, 

& Seo, 2014). 셋째,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를 살펴

본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oh, Kim, & 

Kim 2009).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시니어들에 비해 정보콘텐츠 이용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활동 참여 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Kim, Lee, & Seo, 2014). 마지막으로 성별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개인의 행태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

들여져 왔다. 성별을 기준으로 디지털 기기 및 정보 활용 차이

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남성 시니어가 여성 시니어보다 정보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2013), 인

터넷 이용 및 활용 수준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다양한 용도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yeong, & Lee, 2010;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0).

2) 심리적 요인: 태도와 역량

(1) 정보사회에 대한 태도

기술에 대한 태도는 기술사용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개인의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Chen & Chan, 2014). 시니어들은 

아날로그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정보 및 기기를 젊은 세대의 전유물

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Kim, 2012; Myeong & Lee, 2010). 

시니어들은 젊은 세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잔여 수명이 짧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여 얻게 되는 편익을 적

게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효용보다는 이

를 학습하는 비용을 더 높게 인지하게 된다(Kim, Kim, & Lee, 

2014). 이러한 점에서 시니어들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

을 수밖에 없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지하여 디

지털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Kwon 

& Hyun, 2014). 디지털 환경에 대한 시니어들의 태도는 정보기

술 활용을 예측하는 변수로 다양한 연구들에서 활용되었는데, 정

보사회에 대한 시니어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인터넷 활용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은 시니어

일수록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 Myeong, 2010). 

(2)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

디지털 기기가 급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은 이

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기기가 다각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기기는 소비자

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Suh, 

2015).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은 시니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다수의 시니어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교육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고, 생활을 영위해 왔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유한 시니어들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자 하

는 시니어들의 니즈도 증가하고 있다(Noh, Kim, & Kim, 2009; 

Suh, 2015).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의 니즈나 긍정적인 태도는 디지털 기

기를 활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활

용하는 시니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un, 2015; Kim, Kim, 

& Lee, 2014). 또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

가 높게 형성된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디지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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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디지털 기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개인의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Wu, 

2012; Van Dijik, 2012; Kim, Kim, & Lee, 2014). 

(3) 디지털 역량

디지털 역량은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사

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Glister & Glister, 1997). 

디지털 역량은 양과 질의 관점에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정보를 이용

한 빈도, 사용 시간 등과 같은 개념을 의미하며, 질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정보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Lee, Kim, & Hong, 2015). 

최근 스마트 기기가 다양하게 보급되면서 디지털 정보 활용 역

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은 정보사회를 살

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 수

준이 낮은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디지털 격차를 유발하는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

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Kim, Cho, & Suh, 2017).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경우 디지털 역량이 젊은 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디지털 역량 수준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니어 집단 내에서 디지털 역량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PC 활용 측

면에서 개인 간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Lee, 

Kim, & Hong, 2015;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6). 디지털 역량은 시니어들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이 향상될수록 삶에 대

한 태도가 긍정적인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만족도뿐

만 아니라 디지털정보 활용 행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Lee, 2013; Lee, Kim, & Hong, 2015;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6). 

4) 사회적 요인: 가족 지지 

시니어들은 신체적으로 노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

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고령 인구

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인구가 증가할수록 타인

에게 의존하는 시니어들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시니어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지지의 정

도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이나 생활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Hur, 2004; Myeong & Lee, 2010). 

정보기술 환경에서 시니어들은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나 자원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은 편이다(Suh, 2015). 인적 자원에 의한 사

회적 지지는 시니어들의 신기술 사용 및 활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들에게 다

양한 삶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니어일수록 그렇지 않은 시니어

에 비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가입률과 인터넷 활용 비율도 혼자 거주하는 시니어들에 비해 젊

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는 시니어 집단에서 더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Oh, 2018).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지지가 시니어들

의 기술 수용을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

후 시니어들의 기술 활용을 증가시키는 촉진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Myeong & Lee, 2010; Oh, 2018).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시니어들의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디지털 사회에 대한 시니어들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과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

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개인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

이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연구 모형은 Figure 1과 같으며, 세부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시니어들의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인

식 수준과 모바일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시니어들의 개인적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은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2-1.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은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은 모바일 

디지털정보의 심화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자료 수집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2017

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9월-12월 사이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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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차

적 디지털 격차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정보 활용 격차의 관점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적 디지털 격차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기 위해 디지털 기기나 서비

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1차적 디지털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

된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조사대상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한국정

보화진흥원에서 제시한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기준에 의거해 다양

한 시니어 중에서도 만 50세 이상 시니어들에 초점을 두고 디지

털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총 1,463명

의 응답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는 SPSS ver. 

19.0(SPSS Inc., Chicago, IL, USA)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626명(42.8%)으로 가장 많

았으며, 60대 619명(42.3%), 70대 2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815명(55.7%)으로 가

장 많았으며, 중졸 348명(23.8%), 초졸 이하 158명(10.8%), 대

졸 이상 142명(9.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소

득을 살펴보면, 200-299만원이 386명(26.4%)로 가장 많았으

며, 300-399만원 328명(22.4%), 100-199만원 312명(21.3%), 

400-499만원 189명(12.9%), 500만원 이상 175명(12%)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가구 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2인 이상 가

구가 1,344명(91.9%)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가 119명(8.1%)

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직

이 520명(3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어업 및 생산직 360명

(24.6%), 기타 343명(23.4%), 무직 148명(10.1%), 관리자/사무

직 78명(5.3%), 전문직 14명(1%) 순으로 나타났다. 

3. 조사 도구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조사도구들은 한국

정보화진흥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문항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연구 모형에 활용된 변수의 정의와 세부 문항들을 중심으

로 본 연구의 조사도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모든 변수들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

으며(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다), 각 변수들은 문항

을 합산한 평균 값이 클수록 해당 문항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

석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문항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 방법을 이용하여 각 변수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나의 요인으로 잘 묶이지 않는 문항들과 요

인 적채치가 0.6 이하로 나온 문항들은 모두 제거하였고, 요인 적

재량이 0.6 이상으로 하나의 요인에만 높게 적재된 문항들을 사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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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활용된 

문항들의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cronbach’ α값이 .812~.914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Table 2).  

본 연구는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이라는 종속 변수를 한국정

보화진흥원이 제시한 디지털정보 활용 기준에 따라 다양성과 심

화 활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가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선

행 요인으로는 Kotler & Armstrong (2013)이 제시한 소비자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참고하여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적 요인으로

는 연령, 월 평균 소득, 교육 수준, 성별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

의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조사대상자들의 

태도 변수를 중심으로 정보 사회에 대한 태도(긍정, 부정), 디지털 

기기 이용 욕구의 정도,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그

리고 디지털 역량 요인(PC, 모바일)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요인으

로는 가족의 지지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정의와 세부 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은 연령, 월 평균 소득, 교육 수준, 성별 문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은 

오픈 문항으로 만 나이를 측정하였으며, 월 평균 소득은 1만원에

서 600만원 이상까지 50만원 단위로 나누어 총 11개의 응답 항목

을 제시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졸업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

상이라는 네가지 응답 항목을 제시하여 응답자가 선택 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성별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응답 항목을 제

시하여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심리적 요인 중 

정보사회에 대한 태도는 부정과 긍정적인 태도로 세분화 하였다. 

부정적 태도는 정보사회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사회가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윤

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

하기 어렵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정보사회에 대한 긍

정적 태도는 정보 사회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

정적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긍정적 태도는 총 2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정보사회가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

도, 편리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인지하

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셋째, 심리적 요인 중 디지털 기기에 대

한 태도는 디지털 기기 이용 욕구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긍

정적 태도로 세분화 하였다. 디지털 기기 이용 욕구는 디지털 기

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은 정도로 정의하였다. 다양

한 디지털 기기 이용 욕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

털 기기를 활용하여 정보 습득, 대인 관계 형성, 오락, 자기 개발, 

자기표현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디지

털 기기 사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긍

정적 태도는 2문항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디지털 기기가 내 삶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넷째, 심리

적 요인 중에서 디지털 역량은 개인의 PC 이용 역량과 모바일 이

용 역량으로 세분화 하였다. PC 이용 역량은 PC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PC 이용 역량은 총 7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설치, 인터넷 연결, 웹브라우저 설

정, 외장기기 설치, 파일 전송, 악성 코드 검사, 그리고 문서 작성

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모바

일 이용 역량은 모바일에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Frequency %

Gender male 767 52.4

female 696 47.6

Age 50s 626 42.8

60s 619 42.3

70s 218 14.9

Education under elementary education 158 10.8

middle school graduate 348 23.8

high school graduate 815 55.7

college/university graduate 142 9.7

Average monthly income <1,000 73 5.0

   (unit: ￦1,000) 1,000-1,999 312 21.3

2,000-2,999 386 26.4

3,000-3,999 328 22.4

4,000-4,999 189 12.9

more than 5,000- 175 12.0

Household type One person 119 8.1

two person or more 1344 91.9

Occupation professions 14 1.1

office job 78 5.3

sales/ service 520 35.5

blue collar 360 24.6

others 343 23.4

unemployed 148 10.1

Total : 1,4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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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모바일 이용 역량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바일 환경 설정, 무선 네트워크 연결,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기, 

파일 전송, 앱 설치, 악성 코드 검사, 문서 작성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가족 지지는 시니어들이 가족으로부터 감정이나 의사

결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가족 지지

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이 나를 돕는 정도, 감정

적 도움과 지지의 정도, 의사 결정에 대한 도움 정도로 구성하였

다. 여섯째,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양성은 모바일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모바일 디지털정

보 활용의 다양성은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바일에서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 정도 4문항, 사회관계 및 정

보 공유 서비스 이용 정도 4문항, 생활 서비스 이용 정도 4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디지털정보 심화 활용은 모바

일 환경에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모바일 디지털정보 심화 활용은 총 12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를 생산 및 공

유하는 정도 2문항,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

는 정도 2문항,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 참여를 하는 정도 4

문항, 디지털 정보를 경제 활동에 활용하는 정도 4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연구 결과

1. 모바일정보 활용 수준과 예측 변인들에 대한 인식 수준

시니어들의 모바일 정보 활용 수준과 예측 변인으로 활용된 심

리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심리적 

요인 중에서 시니어들의 태도 수준을 살펴보면, 정보사회에 대

한 부정적 태도 평균이 2.8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

털 기기 이용 욕구가 평균 2.531점, 정보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가 평균 2.421점,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평균 

2.420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역량을 살펴보면, 모바일 활용 역

량 평균이 2.454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C 활용 역량 평균은 

2.124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을 살펴보면, 디지

털 정보 활용의 다양성은 평균 2.001점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정보의 심화 활용은 평균 1.890점으로 나타났다. 

2.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결정 요인

본 연구는 시니어들의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는 시니어들의 개인적 요소에 해당하는 연령, 월 평

균 소득, 교육 수준, 그리고 성별 변수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

다. 성별 변수는 더미 변수 처리하였으며, 남성을 기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 변수를 투입한 순서는 Kotler & 

Armstrong (201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개인적 요인은 통제 변

수로 가장 먼저 투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 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고려된 심리적 요인을 투입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을 투입하였다. 심리적 요인에서는 

태도와 역량 변수를 분류하여 태도를 먼저 투입하였으며, 역량 변

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R2의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 다양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

와 VIF(분산확대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차 분석 결과 공차 범

위는 .749-.915로 나타났으며(공차> 0.1). VIF 범위는 1.013-

1.976로 나타나(VIF ＜ 10)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가능

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O’brien, 2007). 성별은 가변수

(dummy variable) 처리하였으며, 남성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였

Table 2. Means of Antecedents Variables

Variable Mean(SD) Cronbach’ a
Psychology factors Attitude negative attitude toward information society 2.831(.620) .832

positive attitude toward information society 2.421(.318) .845

degree of digital device usage motivation 2.531(.609) .902

positive attitude toward digital device usage 2.420(.609) .914

Digital literacy pc usage 2.124(.998) .867

mobile usage 2.454(.784) .899

Social factors Family support 3.203(.414) .903

Digital information usage diversity 2.001(.753) .812

quality 1.890(.904)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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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형 1-1은 모바일 시니어들의 심리적 요인 중에서 디지털 정

보 활용에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태도 

요인을 통제변수들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 1-2에서

는 시니어들의 심리적 요인 중에서 모바일 디지털 정보 활용에 기

본전제가 되는 디지털 역량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모형 

1-3에서는 시니어들의 모바일 디지털 정보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지지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모바

일 디지털정보 활용을 설명함에 있어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요

인의 단계적인 추가가 모형의 설명력을 증가시키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회귀 모형 1-1, 1-2, 1-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R2의 변화량을 중심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

면, 독립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 중에서 디지털 역량 변수들이 투

입되었을 때 모형의 설명력 변화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인인 가족 지지가 투입되었을 때에도 설명력이 어느 정

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모형 

1-1에서는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디지털 역량과 가족 지지 변수들이 추

가적으로 투입되면서 유의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하지

만, 연령, 월 평균 수입,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 디지털 기

기 이용 욕구, 그리고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디

지털 역량과 가족 지지의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에도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양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선행 변수로 확인되었다.

모형 1-3을 중심으로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면,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

(b=-.072)가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양성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수입(b=.067), 디지털 

기기 이용 욕구(b=.078),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b=.238), PC 이용 역량(b=.353), 모바일 이용 역량(b=.145), 그

리고 가족지지(b=.090)가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양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디지털정보의 심화 활용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

와 VIF(분산확대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차 분석 결과 공차 

범위는 .679-.925로 나타났으며(공차> 0.1). VIF 범위는 1.002-

1.996로 나타나(VIF ＜ 10)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가능성

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O’brien, 2007). 분석 결과, 회귀 모

형 2-1, 2-2, 2-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2

의 변화량을 중심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독립 변수가 추

가됨에 따라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Table 3.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Diversity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Diversity of mobile digital information usage

Model 1-1 Model 1-2 Model 1-3

B b B b B b
Personal factors Control variable age -.082 -.087** -.006 -.059** -.008 -.078*

average monthly income .069 .075** .030 .065** .050 .067*

education .031 .045 -.007 -.010 .035 .048

gender (base: male) -.002 -.002 .036 .040 .050 .057

Psychology factors Attitude negative attitude toward information society -.078 -.086** -.058 -.065** -.067 -.072***

positive attitude toward information society .069 .070* .020 .023 .028 .030

degree of digital device usage motivation .179 .193*** .132 .142*** .076 .078**

positive attitude toward digital device usage .319 .352*** .191 .211*** .227 .238***

Digital literacy pc usage .195 .314*** .230 .353***

mobile usage .103 .145*** .107 .145***

Social factor Family support .073 .090*

Constant 1.060 .808 .727

F 95.105*** 133.209*** 154.155

R 2(Adjusted R 2) .344 (.340) .478 (.475) .539 (.535)

DR 2 .134*** .06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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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리적 요인 중에서 디지털 역량 변수들이 투입되었을 때 모

형의 설명력 변화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인

인 가족 지지가 투입되었을 때에도 설명력이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모형 2-1에서는 모바일 디지털정보 심

화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디지털 

역량과 가족 지지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면서 유의한 변인

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변수는 모

형 2-1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디지털 역량과 

가족 지지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면서 유의한 변인으로 확

인되었다. 

모형 2-3을 중심으로 모바일 디지털정보 심화 활용에 미치

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면,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b=-

.083)가 모바일 디지털정보 심화 활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수입(b=.074), 디지털 기기 이용 

욕구(b=.178),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b=.168), 

PC 이용 역량(b=.246), 모바일 이용 역량(b=.133), 가족 지지

(b=.083)가 모바일 디지털정보 심화 활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성별에서 여성(b=-.076)은 

남성보다 모바일 디지털 정보의 심화 활용이 .076 만큼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 50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

을 살펴보면,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수입, 디지털 기기 이용 욕구 정

도,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PC 이용 역량, 모바일 

이용 역량, 가족 지지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바일 디지털정보 심화 활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

면,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수입, 디지털 기기 이용 욕구 정도,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 PC 이용 역량, 모바일 이용 역량, 

가족 지지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증가할수

록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모바일 디지털정보 심화 활용에는 연령이 별다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는 개인을 연령에 따라 계층

으로 분류하고, 서열화하는 연령계층론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사고방식은 시니어들을 사회에서 소외 시킬 뿐만 아니라 나

Table 4.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Quality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Quality of mobile digital information usage

Model 2-1 Model 2-2 Model 2-3

B b B b B b
Personal factors Control variable age -.074 -.088* -.069 -.065* -.040 -.045

average monthly income .076 .080* .073 .075** .075 .074**

education .006 .008 .035 .054 .036 .048

gender (base: male) -.007 -.006 -.066 -.074* -.068 -.076*

Psychology factors Attitude negative attitude toward information society -.052 -.061* -.071 -.076* -.080 -.083*

positive attitude toward information society .028 .028 .013 .014 .023 .023

degree of digital device usage motivation .201 .195*** .168 .163*** .180 .178***

positive attitude toward digital device usage .325 .265*** .170 .170*** .167 .168***

Digital literacy pc usage .163 .249*** .167 .246***

mobile usage .106 .130** .103 .133***

Social factor Family support .076 .082*

Constant 1.937 .955 .813

F 21.227*** 61.390*** 75.994***

R 2(Adjusted R 2) .110 (.107) .252 (.248) .346 (.341)

DR 2 142*** .094*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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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많은 사람들을 부정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된다. 이로 인해 시니어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스로가 무

능력한 존재라고 인식하며, 신서비스나 신기술을 젊은이들의 전

유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Ahn et al., 2011). 시니어들

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디지털정보를 다양

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

다. 반면에 연령이 모바일 디지털정보 심화 활용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은 이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콘텐

츠를 생산해내거나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하

는 활동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용을 느끼지 못하여 연령이 모바

일 디지털정보 심화 활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

해 볼 수 있다.  

둘째, 월 평균 수입이 증가할수록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양성과 심화 활용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소득에 따라 디지털정보 활용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 맥락을 함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Ahn 

& Seo, 2014: Hwang et al., 2012).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

니라 디지털정보의 활용 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Lee, & Seo, 2015). 정보기술은 시니어들에게 질병을 예방할 뿐

만 아니라 육체 및 정신적 능력의 손실을 예방하고, 시니어의 돌

봄(care)을 용이하게 하며,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Hagberg, 2005). 그러므로 소득에 의해 시니어들이 디지털 기

기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다수의 시

니어들이 금전적인 부담 없이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시니어에게 정보화 교육

을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

이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향후 이러한 요소들

이 밑거름이 되어 시니어의 돌봄 비용이나 사회적 지지 비용을 감

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시니어를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할수록 모바일 디지

털정보 활용의 다양성과 심화 활용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비자들은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디지

털정보 활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초점을 두고 비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 디지털정보 활용 행동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정보의 생산과 소비

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디지털정보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적 간

극이 짧아지고 있다(Kim, Lee, & Seo, 2015). 이러한 사회 환경

은 시니어들이 디지털정보 활용 비용을 측정하기 어렵게 만들며, 

과다하게 비용을 책정하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효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시

니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의 효용과 비용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디지털정보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시니어들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용 욕구와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

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할수록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양성

과 심화 활용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기

기에 대한 관심이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Lee & Wu, 2012). 그러므로 시니어들이 디

지털 기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디지털 기기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니어들이 디지털 기기가 가

진 문제점과 혜택을 스스로 평가하고 필요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

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니어들이 디지털 기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이 필요하다. 시니어들에게 특화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나 사물인터넷 홈서비스 체험 공

간은 디지털 기기를 비롯하여 디지털 환경에 대한 시니어들의 욕

구를 증진시키고, 시니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디지털 기기와 정

보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 역량(PC, mobile)이 증가할수록 모바일 디지

털정보 활용의 다양성과 심화 활용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 수준이 높은 개

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

지며, 자신감은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Lee & Wu, 

2012). 시니어들은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 이용 방법이 복잡하다

고 인지될수록 이를 수용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시니어들의 소극적인 자세는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역량의 향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Kim, & Lee, 2014). 그러므로 시니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보

사회에 일원으로 디지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자기 효능감

과 유능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시니어들 스스로가 디지털 

역량을 유용한 사회의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 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족 지지가 증가할수록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

양성과 심화 활용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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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가족적 지지가 시니어들의 디지털 활용을 증가시키는 긍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Oh, 2018). 정보사회에서 가족의 지지는 정보적 

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니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

키고, 위기 상황에서 정보나 조언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

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Cohen & Hoberman, 1983; H. K. 

Kim, 2012). 하지만, 가족 지지가 시니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시니어들의 자발적인 디지털정보 활용 행동이 감소하거

나 수동적인 자세로 디지털정보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러므로 어떠한 형태와 수준의 가족 지지가 시니어들의 자발적인 

디지털정보 활용을 촉진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

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가족 지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남성이 여성보다 모바일 디지털정보를 심화 활용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디

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들과 맥

락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Ahn & Seo, 2014; Hwang, Park, 

Lee, & Lee, 2012; Lee & Youk, 2014). 남성은 여성 보다 디지

털 기술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디지털 기술사용에 대한 자

기 효능감 수준도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hn & Seo, 

2014; Hwang et al., 2012; Lee & Youk, 2014).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남성들의 이러한 태도가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집단

에서 디지털정보 심화 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며, 어떠한 부분에서 여성들이 디지털 정보를 활용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지 파악하여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교

육이나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태도는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양성

과 심화 활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보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

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

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Bawden, 2001). 하지만, 시니어

들은 대체적으로 정보기술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정보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경험해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

유로 시니어들이 정보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올바르게 인지하

고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Kim, Kim, & Lee, 2014) 긍정적 태도

가 디지털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 수준은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양성과 심화 활용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

구의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6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

력 수준을 가지고 있어 교육 수준이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의 다

양성과 심화 활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모

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 휴대폰 이용자들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여 디지

털 기기 특성에 따른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 지지에 초점을 두고 모바일 디

지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

서는 친구 지지나 기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시니어들

의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차적 디지털 격차의 관점에서 시니어들의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시니어들의 디지털

정보 활용을 모바일 환경에 기반하여 살펴보았다는 점과 다양성

과 심화 활용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모바일 디지털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시니어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나 정

보 활용 행동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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